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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남성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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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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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조사 대상은 모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 348명으로 하였
으며, 자료 수집은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무기명으로 기입하도록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한 설문조
사에 의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2.17, p<0.01), 이직 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57.71, p<0.01). 직무 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
적 지지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6.53, p<0.01), 이때 직무 스트레스 β값이 
0.353으로 매개 변수를 거치지 않았을 때의 β값인 0.508보다 작아 사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결과에서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 역할을 하였다(Z=-4.26, 
p<0.01). 위와 같은 결과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이직 의도와 관련 있는 직무 스트레
스를 감소시키는 매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he turnover intention of male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study subjects were 348 male workers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February 2023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the survey subjec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job stress, the lower the social support (F=62.17, p<0.01), and the higher the
turnover intention (F=57.71, p<0.0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urnover intention while controlling
job stress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F=46.53, p<0.01). As the job stress β value was 0.353, which
was smaller than the β value of 0.508, which was not passed through the parameter, it could be 
concluded that social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Sobel test results, social support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Z=-4.26, p<0.01).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male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may have
a mediating effect on reducing job stress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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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장에서의 이직 의도의 개념은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의 멤버십을 포기하고 현재의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의
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1,2]. 최근 근로자들은 자
신의 전문성을 키움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좀 
더 안정되고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
에 중소기업에서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근로자의 이직에는 근로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주어 이직 의도를 높이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
의 이직률 감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직
장을 떠나는 이직 행동이 실현되기 전에 이직 의도를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근로자의 이직은 다른 근로자
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 내 업무의 차질 및 업무 
분위기의 변화 등으로 구성원의 연쇄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이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이직 실
행의 예측 원인의 파악과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하다[3-6].

근로자의 이직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업무
량의 증가나 업무결정권의 부족과 같은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관련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7].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중한 업
무, 업무 자율성의 결여, 역할 모호성, 대인관계의 갈등, 
보상 부적절 및 비합리적 권위적 직장문화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8]. 근로자가 경험하게 되는 직무 스
트레스 수준은 업무 요구도 및 업무 자율성 등에 의해 조
성되는 직업성 긴장 수준이나, 주변으로부터 제공받는 
상사나 동료의 지지 및 인성 등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 요
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10].

 특히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지
지는 인식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8-11].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직접 효
과(direct effect)와 완충 효과(buffering effect)가 있
다. 직접 효과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stressor)의 
유무에 관계 없이 사회적 지지가 직접 distress를 악화시
키는 것을 말하며, 완충 효과는 stressor가 있는 경우 주
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
에 비해 stressor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적은 것을 말한다. 
결국 사회적 지지는 distress를 악화시키며, stressor의 
영향력을 완충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12-14].

중소규모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직무 모
호성(Job Ambiguity)이나 직무 갈등(Job Conflict) 등
으로 인해 distress가 높아지는 것이 시사되고 있으며
[15,16],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노동환경이 좋은 근로자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상사나 동
료의 지지 또한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17].

촤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대유행에 의해 근로자
들은 전에 없는 근로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중소규모 제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
경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들이 받는 직무 스
트레스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토할 목적으
로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300인 미만의 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로 하였다. 조사 대상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18]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최소표본 수는 292명이었다. 본 조사에서의 실제 조사 
대상자 수는 중도 탈락자를 고려하여 400명을 임의로 선
정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 내용이 불명확하게 작
성된 것으로 판정된 설문지 52명분을 제외한 348명(회
수율 87.0%)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2023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에 무기명으로 기입하도록 작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해당 제조업 사
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다음으로 본 설문
조사에 대한 조사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설문지를 조사 
대상 근로자에게 직접 배부하고 일과시간 외에 작성하도
록 안내하였다. 근로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는 각 작업 부
서의 휴게실에 마련된 보완이 확보된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2.3 조사 항목
2.3.1 개인적 속성
조사 대상자의 개인적 속성으로 연령, 혼인상태,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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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음주상태, 수면시간, 직위, 근무경력, 주당 근무 시간, 
교대근무 여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3.2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단축형(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hort Form; KOSS-SF)
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였
다[8]. KOSS-SF는 직무요구(4문항), 직무 자율(4문항), 
관계갈등(3문항), 직무 불안정(2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 부적절(3문항) 및 직장문화(4문항)의 8개 영역,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및 
「매우 그렇다」 4점을 부여하여 총득점 합계(범위: 24∼
96점)를 산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8]. 본 연구 대상에 대한 Cronbach's α 
신뢰성 게수를 산출한 결과 0.819로 비교적 안정된 척도
로 인정되었다.

2.3.3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Sherbourne과 Stewart[19]가 개발한 MOS-SSS (Medical 

Outcomes Study-Social Support Survey)를 번안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20]. MOS-SSS는 대상자가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4문항), 정보적 지지(4문항), 
물질적 지지(4문항), 애정적 지지(3문항), 긍정적 사회 상
호작용(4문항), 합계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는 각 문항에 대해 「항상 있다」 5점, 「대부분 있다」 4점, 
「반반이다」 3점, 「대부분 없다」 2점, 「전혀 없다」 1점을 
주어 합계 점수(범위: 19∼95점)를 산정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0.784로 비교적 안정된 척도로 인정되었다.

2.3.4 이직 의도(Turnover intention)
Mobley[21]가 개발한 도구를 Lee[22]가 번안하여 활

용한 한국어판 도구를 사용하여 이직 의도를 측정하였
다. 이 도구는 현재의 직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의도는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점수는 각 문항별로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
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합계 점수(범위: 13∼

65점)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의 이직 의도에 대한 설문지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
는 Cronbach's α 값은 0.784로 비교적 안정된 척도로 
인정되었다.

2.4 윤리적 배려
설문조사에 대한 윤리적 배려 사항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둘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설
문조사 내용은 피응답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
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
을 명기하였다.

2.5 자료의 통계 분석
조사된 자료의 통계분석에는 SPSS WIN(ver 26.0)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이직 
의도 점수의 비교는 ANOVA 및 t-test로 검정하였다. 이
때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점수는 사분위 수
(quartile)를 기준으로 낮은 군(Low group; Q1), 중간 
군(Middle group; Q2), 높은 군(High group; Q3) 및 
매우 높은 군(Very high group; Q4)으로 구분하여 분
석에 사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검
증하였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는 Baron과 
Kenny[27]가 제시한 3단계 방법에 의해 직무 스트레스
를 독립 변수로, 이직 의도를 종속 변수로, 사회적 지지
를 매개 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로 독립 변수(직무 스트레스)와 매개 변수(사회적 
지지)와의 회귀분석, 2단계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이
직 의도)와의 회귀분석, 그리고 3단계로 독립 변수(직무 
스트레스) 및 매개 변수(사회적 지지)와 종속 변수(이직 
의도)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매개 
변수(사회적 지지)가 종속 변수(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종속 변수(이직 의도)에 대한 독립 변수(직
무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에 
의해 매개 변수(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매개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통계 분석 시 모든 통계치의 유의
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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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Turnover intention

t(F) p-value
Mean±SD

Job stress

Low(Q1) 111(31.9) 35.36±8.28

14.489 <0.001
Middle(Q2) 97(27.9) 38.19±8.25
High(Q3) 77(22.1) 43.79±9.52

Very high(Q4) 63(18.1) 45.63±7.54

Social support

Low(Q1) 52(14.9) 45.18±8.14

-12.325 <0.001
Middle(Q2) 67(19.3) 43.53±8.92
High(Q3) 104(29.9) 38.19±7.74

Very high(Q4) 125(35.9) 36.37±8.69
Total 348(100.0) 41.38±8.26

Table 2. Mean scores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study subjects

Variable Category n(%)
Turnover intention

t(F) p-value
Mean±SD

Age(year)
≤29 90(25.9) 43.14±8.34

12.451 <0.00130-39 195(56.0) 41.35±7.62
40≤ 63(18.1) 37.54±8.18

Marital status
Married 216(62.1) 39.15±7.93

6.248 <0.001
Non-married 132(37.9) 43.76±8.87

Smoking
Current smoker 94(27.0) 40.39±7.97

1.036 0.064
Non-smoker 254(73.0) 42.45±8.15

Alcohol
drinking

Drinker 271(77.9) 41.80±9.53
0.827 0.812

Non-drinker 77(22.1) 41.10±9.46
Daily hours of 

sleep
Adequate(7-8) 167(48.0) 38.52±8.16

7.182 <0.001
Inadequate(＜7 or 8＜) 181(52.0) 43.28±8.34

Job position
(grade)

Charge/overlooker 285(81.9) 43.12±8.12
7.169 <0.001

Manager≤ 63(18.1) 37.37±9.56

Job tenure
(year)

≤9 108(31.0) 44.10± 8.99
14.213 <0.00110～19 188(54.0) 39.22± 9.80

≥20 52(15.0) 36.78±10.45
Working 

hour(/week)
＜40 146(42.0) 40.68±7.24

1.223 0.384
40≤ 202(58.0) 41.61±8.40

Shift work
Yes 21(6.1) 44.78±8.36

8.016 <0.001
No 327(93.9) 38.36±8.17

Sense of 
satisfaction in job 

life

Satisfaction 244(70.1) 37.24±7.76
7.215 <0.001

Dissatisfaction 104(29.9) 43.97±7.58

Total 348(100.0) 41.38±8.26

Table 1. Mean scores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 점수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 348명의 이직 의도 점수
는 41.38±8.26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 의도 
점수는 연령이 낮은 군일수록(p<0.001), 기혼 군보다 미
혼 군에서(p<0.001), 수면시간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적
당하지 않다는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높았다, 직급
별로는 직급이 높다는 군보다 낮다는 군에서(p<0.001), 

근무 경력별로는 근무경력이 낮다는 군일수록(p<0.001), 
교대근무 여부별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에서(p<0.001), 직업에 대한 만족도별로는 만
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1) 유
의하게 높았다.

3.2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이직 의도
조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이직 의도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이직 의도 점수는 직
무 스트레스가 낮은 군(Q1)에서 35.36±8.28점이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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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Social support
Turnover intention 1.00

Job stress 0.303** 1.00
Social support -0.339** -0.428** 1.00

**: p<0.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job stress, social support and turnover intention of study subjects

Step Predictors B β t Adj. R2 F

1 Job stress → 
Social support -0.121 -0.614 -9.02** 0.24 62.17**

2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0.264 0.508 7.36** 0.32 57.71**

3

Social support → 
Turnover intention -0.169 -0.417 -5.29** 0.46 46.53**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0.183 0.353 4.98**

Sobel test : Z=-4.26, p<0.01

**: p<0.01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이 중간 군(Q2)에서 38.19±8.25점, 높은 군(Q3)에서 
43.79±9.52점 및 매우 높은 군(Q4)에서 45.63±7.54
점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p<0.001).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이직 의도 점수는 사회
적 지지가 매우 높은 군(Q4)에서 36.37±8.69점, 높은 
군(Q3)에서 38.19±7.74점, 중간 군(Q2)에서 43.53± 
8.92점 및 낮은 군(Q1)에서 45.18±8.14점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3.3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

조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이직 의도는 직
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303, p<0.01)
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r=-0.339, p<0.01)를 보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4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조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 
및 Fig. 1과 같다.

β=-0.417
(p<0.01)β=-0.614

(p<0.01)

Social 
support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β=0.508
(p<0.01)

Fig. 1. Mediating effect model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
석 검토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는 0.59로 0.1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523~1.862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단계
에서의 독립 변수(직무 스트레스)가 매개 변수(사회적 지
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는 표
준회귀 계수인 β값이 -0.61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F=62.17, p<0.01),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2단계
에서의 독립 변수(직무 스트레스)가 종속 변수(이직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표준회
귀 계수인 β값이 0.5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57.71, p<0.01),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의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직무 스트레스)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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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상태에서 매개 변수(사회적 지지)가 종속 변수(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회귀 계수인 β값이 –0.41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6.53, p<0.01), 설명력
은 46%로 나타났다. 이때 독립 변수(직무 스트레스)의 
표준회귀 계수인 β값이 0.353으로 2단계의 β값 0.508
보다 작아 사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매개 변수(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
여 검증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 매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
다(Z=4.26,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이직 의도 등의 측정 도
구는 국내·외적으로 그 신뢰도가 입증된 도구를 사용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이 3가지 도구의 설문지 내적 신
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이 모두 0.7 이상으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 계수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
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이직 의도는 연령이 낮을수록(p<0.001), 기혼 
군보다 미혼 군에서(p<0.001), 수면시간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적당하지 않다는 군에서(p<0.001), 직급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p<0.001), 근무 경력이 낮을수록
(p<0.001),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군보다 한다는 군
에서(p<0.001),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
지 않다는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23-25]에서도 이직 의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 군보
다 미혼 군에서, 직위가 낮을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업무의 신체적 부담이 적당하다는 군보다 힘들다는 군에
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고, 미용사들의 이직 의도
도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 군보다 미혼 군에서, 월소득이 
낮을수록, 근무 경력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
하였다[26].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이직 의도는 사
회적 지지가 낮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처럼 직장 내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 사회적 지지
가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중소
기업근로자[27], 치과위생사[28] 및 간호사[29-31]를 대
상으로 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303, p<0.01)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0.339, 
p<0.01)를 보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의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사회적 지지
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32]에서도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의 이
직 의도에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고, 중
소제조업 근로자[33], 콜센타 근로자[34] 및 간호사[35]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높은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의 직무 스트
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
과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
고 있다. 부분 매개 효과는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매개하여 이직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
다. 즉, 이직 의도는 직무 스트레스만으로도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
적 지지를 받게 되면 이직 의도가 발생될 가능성이 감소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직무 스트
레스가 높은 것과 관련된 이직 의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17].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경험하
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에 관
한 여러 선행 연구[14,17,36,37]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
히 이 완충 효과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나 수혜자의 속
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8]. 한편, 
직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불
안[12], 우울[13,14,37], 소진[39]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행되어 그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이 연구가 횡단 연구로
서, 이직 의도와 관련된 요인들과의 관련성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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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제조업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모든 근로자
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직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이직 의도 
등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 기입 방법에 의존
하므로 응답 편의성(response bias)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근로자들의 이직 
의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직업 관련 특성 등을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분
석되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중재 
변수를 사용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직무 스트레스를 독립 변수로, 이직 의도를 종속 변
수로,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직무 스트레
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 효과를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연구는 모든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
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를 고려한 종단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조업 남성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조사하
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피로
는 업무 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
면, 업무의 자율성,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가 낮아질
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관 관계 분석
에서 피로는 업무 요구도와 양의 상관 관계를 가졌으며, 
반면에 업무의 자율성,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와는 음
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
회적 지지가 직무 스트레스와 피로 사이에서 일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
의 사회적 지지가 근로자의 피로와 관련된 직무 스트레
스를 완화하는 데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다.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제조업 근로자들
의 피로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사회적 지지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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